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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Gene Therapy 선두기업 

 주요 파이프라인 

① CBT-101 은 자가 NK 세포치료제로 rGBM(재발성 교모세포종) 적응증 US FDA 

임상 1 상을 완료하고 임상 2 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임상 2 상 진입 후 글로벌 

파트너사에 대한 License out(이하 L/O) 및 공동임상 진행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이다. 또한, ‘20 년 9 월 US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임상 2 상 완료 후 

상업화도 도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② CordSTEM-DD 는 퇴행성 디스크 요통 치료제로 임상 중인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MSC) 치료제이다. ‘22 년 4 월 FDA 임상 2a 상 환자투여를 완료해 

2H23 중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업체와 공동개발 및 

Partnership 체결을 위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임상 2a 상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③ CordSTEM-POI는 난소기능부전(Premature ovarian insufficiency) 적응증 치료제다. 

‘22 년 11 월 국내 임상 1 상 IND 승인을 받아 First-in-Class 로 개발 중이며, ‘23 년 내 

임상 1 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바이오 그룹은 연간 5 만건 이상의 난임시술을 

진행하는 세계 3 대 난임 기관으로, 글로벌 여성질환 전문 의료 인프라와 다수의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있어 CordSTEM-POI 임상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Viral Vector CDMO 

동사는 ‘19 년 미국의 Viral Vector CDMO 자회사 Matica Biotechnology 를 설립하여, 

기존 세포치료제 CDMO 에서 유전자치료제 CDMO 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22 년 

5 월 Matica 의 CDMO 시설이 완공되어 ‘22 년 6 월부터 글로벌 생산이 시작되었다. 

현재 약 1,000 평 규모에서 500L 수준의 CAPA 를 확보한 상황이다. 전임상 등 초기 

단계의 임상 파이프라인 중심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5 년에는 2,000L 까지 

증설해 향후 고객사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MD Anderson 등 글로벌 고객사 8 개사와 계약을 체결해 ‘23 년 약 200 억원 

수준의 매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Overseas Business 

차헬스케어는 ‘04 년 미국 LA 최대 규모의 민간 영리병원 CHA HPMC 를 인수하며 

Overseas Business 를 시작했다. CHC(차헬스케어)미국의 연간 매출액은 ‘20 년 

4,883 억원, ‘21 년 5,129 억원을 기록했다. ‘22 년 매출액은 5,900 억원을 기록했고, 

‘23 년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 년 코로나 19 사태 이후 

병원들의 Cost 상승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동사의 반사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미국 종합병원의 신축 병동을 건축 

중이며, ’24 년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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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렬 외 22 인 26.5 

Stock Info  

기준일 2023년 03월 08일 

산업분류 코스닥 제조 

KOSDAQ(pt) 813.95 

시가총액 (억원) 7,619 

발행주식수 (천주) 56,268 

외국인 지분율 (%) 7.8 

52주 고가 (원) 19,650 

      저가 (원) 12,800 

60일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3.0 
 

 

주가 추이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7.4 -15.4 -22.4 

상대주가 -11.3 -19.1 -17.0 
 

 

 구분(억원, %, 배) 2017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4,175  4,886  5,346  6,647  7,275  

 영업이익 -67  190  58  -24  77  

 영업이익률 -1.6  3.9  1.1  -0.4  1.1  

 지배순이익 -465  244  464  -187  -140  

 PER - 43.5  16.4  - - 

 PBR 5.0  3.2  2.0  3.0  2.5  

 ROE -18.7  8.7  13.2  -5.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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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파이프라인 

CBT-101 

CBT-101 은 자가 NK 세포치료제로 rGBM(재발성 교모세포종) 적응증 US FDA 임상 1 상을 

완료하고 임상 2 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임상 2 상 진입 후 글로벌 파트너사에 대한 License 

out(이하 L/O) 및 공동임상 진행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이다. 또한, ‘20 년 9 월 US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임상 2 상 완료 후 상업화도 도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13 년부터 ‘18 년까지 진행한 IIT(연구자임상시험)에서 mOS 22.5m, mPFS 10m 를 확인했다. IIT 

Respond 환자 5 명 중 1 명은 재발과 상관없는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4 명은 모두 생존 

중이다. 4 명 중 2 명은 재발하지 않고 각각 8 년, 10 년 가까이 생존 중이며, 나머지 2 명은 

재발하였으나 PFS 3 년 이상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최근 임상 1 상을 통해 고형암 환자 

대상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다. 

흔히 NK 세포 배양 과정에서 NK 세포의 활성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분비하는 feeder 

cell(지지세포)을 활용하는데, 이때 feeder cell 이 혼입되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동사의 feeder-free 공정에 대한 특허 기반으로 공정을 단순화하고 feeder cell 이용에 

따른 이종 세포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Figure 1. CBT-101(D14)의 Perforin, Granzyme, INF-γ 분비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Figure 2. 기존 치료제와 CBT-101 비교  Figure 3. IIT Responder Group OS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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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STEM-DD 

CordSTEM-DD 는 퇴행성 디스크 요통 치료제로 임상 중인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MSC) 

치료제이다. ‘22 년 4 월 FDA 임상 2a 상 환자투여를 완료해 2H23 중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글로벌 업체와 공동개발 및 Partnership 체결을 위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임상 2a 상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만성요통 환자 수는 약 200 만명 수준이며 매년 20 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은 26 조원 규모에 달한다. 20 대부터 60 대까지 모든 연령 층에서 발생하고, 진통제, 

물리치료, 통증차단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 후에도 2 년 내 재발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대량 제조공정과 원가경쟁력이다. 동사는 

20 년간 다양한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3D 대량배양기술을 통해 1 개 조직에서 60 만개 이상의 dose 생산이 가능해 

낮은 원가로 제조가 가능하며, 세계 최초 개발한 유리화난자 동결기술을 통해 처방 즉시 동결 

보관 중인 치료제를 환자에 투여가 가능하다. 글로벌 경쟁사 Mesoblast 가 개발 중인 골수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이다. 

 

 

 

 

CordSTEM-POI 

CordSTEM-POI 는 CordSTEM-DD 의 적응증을 난소기능부전(Premature ovarian 

insufficiency)으로 확대한 파이프라인으로 탯줄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이다. ‘22 년 11 월 국내 

임상 1 상 IND 승인을 받아 First-in-Class 로 개발 중이며, ‘23 년 내 임상 1 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바이오 그룹은 연간 5 만건 이상의 난임시술을 진행하는 세계 3 대 난임 기관으로, 

글로벌 여성질환 전문 의료 인프라와 다수의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있어 CordSTEM-POI 임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난소기능부전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난임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최근 유전적, 사회적, 

원인불명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치료하고 있으나, 장기 치료 시 유방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성이 증가해 

치료제 수요가 높은 질병이다. CordSTEM-POI 는 원시난포(성숙하지 않은 난자)의 성장과 활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Figure 4. 난소기능부전 동물모델 효능 평가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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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iral Vector CDMO 

Vector(유전자전달체)는 유전자 치료 시 치료유전자를 질병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Viral Vector(바이러스 전달체)는 DNA, RNA 등 유전물질을 세포에 주입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이용해 개발된 유전자 전달체이며,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시 필요한 핵심 

원료이다. 

동사는 ‘19 년 미국의 Viral Vector CDMO 자회사 Matica Biotechnology(이하 Matica)를 

설립하여, 기존 세포치료제 CDMO 에서 유전자치료제 CDMO 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Matica 는 미국 Texas 에 위치하여 고급 인력 수급과 고객 접근성 등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22 년 5 월 Matica 의 CDMO 시설이 완공되어 ‘22 년 6 월부터 글로벌 생산이 시작되었다. 

향후 CBT-101, CordSTEM-DD 등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의 미국 진출 시 현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Matica 의 공장 부지는 약 3,000 평 규모로, 현재 약 1,000 평 규모에서 500L 수준의 CAPA 를 

확보한 상황이다. 전임상 등 초기 단계의 임상 파이프라인 중심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5 년에는 2,000L 까지 증설해 향후 고객사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MD Anderson 등 글로벌 고객사 8 개사와 계약을 체결해 ‘23 년 약 

200 억원 수준의 매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반면, Viral Vector CDMO 는 ‘22 년 

공급이 수요의 약 50% 수준에 불과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바이오텍의 경우 

자체적으로 CDMO 를 확보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외부 

CDMO 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규모는 작지만 A to Z 의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며,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모두 생산이 가능한 CDMO 기업은 제한적이다. Matica 는 Lonza, 

Fuji, ABL 등 유전자치료제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생산 및 QC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미 

250 건 이상의 Viral Vector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Matica 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Figure 5. 글로벌 CGT 파이프라인 현황 

 
(Source: Gene Cell RNA Therapy Landscape_ASGCT, 차바이오텍, IV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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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Overseas Business 

동사는 자회사 차헬스케어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차헬스케어는 차바이오그룹의 

에코시스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주요 거점에서의 전략적 투자 및 개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호주에서의 IVF Clinic 운영, 해외 병원 사업 투자 및 개발, 해외 

병원 운영 및 관리, 병원 컨설팅 및 PMI(Post Merger Integration) 지원 등이다. 

미국 

차헬스케어는 ‘04 년 미국 LA 최대 규모의 민간 영리병원 CHA HPMC(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이하 HPMC)를 인수하였다. 이는 국내 의료업의 첫 해외 역 진출 및 현지화에 

성공한 K-헬스 수출 사례이다. HPMC 는 현재 LA 지역 최대 민간 종합병원이다. 

CHC(차헬스케어) 미국의 연간 매출액은 ‘20년 4,883억원, ‘21년 5,129억원을 기록했다. ‘22년 

매출액은 5,900 억원을 기록했고, ‘23 년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 년 코로나 19 사태 이후 병원들의 Cost 상승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동사의 

반사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는 미국 종합병원의 신축 병동을 

건축 중이며, ’24 년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 년부터 매출인식이 가능하고, ‘26 년부터는 

기존 매출액 수준의 실적이 add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18 년부터 호주에서 IVF(In Vitro Fertilization) 난임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호주 IVF 시장은 

시장규모가 한국의 2~3 배 수준으로 큰 시장이다. ‘18 년 현지 클리닉 인수 당시 매출액 

178 억원에 불과했으나, 3 년만인 ‘21 년 매출액 434 억원을 달성했고, ‘22 년에는 32% 성장한 

574 억원을 달성했다. 경쟁 클리닉 인수를 통한 외형 확장과 더불어, 기존 차바이오그룹의 

플랫폼 및 기술을 활용해 난임 성공률도 20% 초반에서 30% 중반까지 상승했다. 한국 

차병원의 성공률은 50%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Figure 6. CHC미국 매출액 추이(억원)  Figure 7. CHC호주 매출액 추이(억원)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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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업개요 

동사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Viral Vector CDMO, 병원의 의료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의료기업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① rGBM 적응증 NK 세포치료제 CBT-101, ② 퇴행성 

디스크 요통 치료제 적응증 줄기세포치료제 CordSTEM-DD, ③ 난소기능부전 적응증 

줄기세포치료제 CordSTEM-DD 등이 있다. 임상연구 외에도 자회사 Matica 를 통해 Viral 

Vector CDMO 사업을 영위하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회사 차헬스케어를 통해 해외 

병원사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Cash flow 를 확보하고 있다. 

차바이오그룹은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연구개발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병원에서부터 개발을 시작해 상업화 가능성 높은 

파이프라인을 동사로 이전하는 구조로, 초기 R&D 비용부담을 줄이고 failure risk 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창출된 Cash flow 기반으로 R&D 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바이오텍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23 년 3 월 2 일 동사는 일본 AIRM(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와 약 430 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동 계약으로 동사는 반환조건 없는 계약금 약 200 억원을 수령했다. 동사의 

연간 R&D expense 는 60~70 억원 수준으로, 향후 3 년 간의 R&D 자금을 확보하였다. 

 

Figure 8. 차바이오텍 별도 매출액 추이(억원)  Figure 9. 차바이오텍 영업이익 추이(억원)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Figure 10.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Source: 차바이오텍, IV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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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으며, 본 작성자는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지난 6 개월간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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